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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간에는 짝사랑이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돈

다. 시작할 때도, 끝낼 때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

이별을 당할 필요가 없다, 마음대로 대상을 바꿀 수 있

다는 등이 짝사랑의 장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

르다. 대부분의 경우‘짝사랑’하는 사람들은 마음고생

을 안고 산다. 밥을 먹어도, 친구들을 만나도, 심지어 눈

을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올라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

수 없다.

그래서 마음고생하는 자신이 안타까워‘이제는 포기

해야지’마음먹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

않다. 포기하려고 해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짝사랑. 그렇

다면 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가 소개한 다음의 방법을 

참고하자.

■ 새로운 사람 만나기

사람은 사람으로 잊는

다는 말이 있다. 이는 괜

히 있는 말이 아니다.

새로운 인연이나 만남

을 시도해보자. 소개팅

도 좋다. 어떤 방법으로

든 새 인연을 만난다면 

짝사랑 감정을 금방 떨

쳐낼 수 있다.

■ 고백하기

헛된 희망을 품을 바엔 당당하게 고백이라도 해보자. 

거절당할까봐 미리 겁먹거나 걱정하지 말자. 거절의 아

픔은 잠시일 뿐이다.

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

수 있다. 

■ 스스로 가꾸기

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짝사랑하는 동안 스스로를 낮

게 평가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 깨닫게 된다.

자존감 상승은 상대를 잊는 데 큰 도움이 된다.

■ SNS 끄기

제발 SNS로 염탐하지 말자. 집착이 심해질수록 짝사

랑 감정을 떨쳐내기 힘들다.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 시시

콜콜한 하나까지 관심을 두면 피곤해지는 건 당신이다.

SNS를 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연

스럽게 잊혀질 것이다.

■ 취미생활 하기

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취미를 즐겨보도록 하자. 짝사

랑을 잊는 데 취미만 한 게 없다. 취미를 즐기다 보면 상

대방으로 가득 찼던 생각이 조금은 머릿속에서 덜어질 

것이다.

참고로 취미를 함께할 수 있는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

들과 함께하면 짝사랑을 잊는 데 큰 도움이 된다.

■ 여행

짝사랑 감정을 훌훌 털어내기는 방법으로 여행을 빼놓

을 수 없다.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마음을 새롭

게 다잡아 보자.

친한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나누지 못했던 수다도 떨

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짝사랑 감정이 금방 사라

질 것이다.

이루어질 수 없는 ‘짝사랑’ 포기하는 방법


